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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에 잇따른 제동..."틱톡 다운 금지는 헌
법 위반"
기사입력 2020-09-28 12:12

11월12일 '사용 전면금지' 앞두고 틱톡 매각 협상 진통은 계속

[이승선 기자(editor2@pressian.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에 대한 다운로드 금지 시행 몇 시

간을 앞두고 미국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정부는 28일(현지시간) 0시부터 애플·구글 등

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칼 니컬슨 판사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의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금지 명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캘리포니아 주 연

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한 니컬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해 항소법원 판사

가 됐다는 점에서 그조차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바이트댄스는 미국내 이용자가 1억 명에 달하는 이 앱을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

정헌법 제1조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거대 온라인 기업을 대

표하는 사업자 단체 '넷초이스'도 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완전히 금지한 전례가 없다고 틱톡을 옹

호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는 틱톡이 미국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와 공유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니컬슨 판사는 틱톡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가 당장 이달

28일부터 금지령을 실행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다.

틱톡의 자산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틱톡이 다운로드가 금지된 불리

한 조건을 피하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은 여전하다. 니컬슨 판사도 오는 11월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오라클.·월마트에 각각 12.5%,

7.5%의 틱톡 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이 50% 이

상 '틱톡 글로벌'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며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승선 기자(editor2@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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